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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ersity and engagement for all 

We firmly believe that a culture of respecting individual diversity is key to promoting flexible thinking 

as well as developing insight and capabilities of our members.

We respect uniqueness and diversity of our employees whether that be age, ethnicity, gender, 

gender identity, native language, race, nationality, country of origin, family, disability, color of skin, or 

any other distinguishing characteristic or trait. We also support and do not discriminate based on 

individual choices or preferences of our employees such as marital status, pregnancy, religion, belief, 

sexual orientation, social or economic class, education, political orientation, union activity, and 

military service.

 Everyone at LG Electronics must recognize and respect each other’s differences, where everyone 

can  work freely as themselves.  In this culture of diversity and engagement, we will be able to 

propose innovative solutions from diverse perspectives to create outstanding performance.

Innovation based on diversity and engagement is very much in line with our management philosophy 

of “Respecting Human Dignity” and “Creating Value for Customers”.

The culture of embracing differences and going further to learn from such differences will promote 

sustainable growth of our company and help us achieve the goal of creating a better life for all.

LG전자는 개개인의 다양한 경험과 배경을 존중하는 조직문화가 임직원의 유연한 사고를 장려하고 통찰력을 

키우며, 각자의 재능을 더욱 잘 발휘하게 한다고 믿습니다.

LG전자는 모든 임직원의 연령, 민족, 성별, 성 정체성, 언어 차이, 인종, 국적, 출신 국가, 가족, 신체 또는 정신적 

장애, 피부색 등 서로의 고유성을 존중합니다. 또한 결혼 여부, 임신 여부, 종교 또는 신념, 성적 지향, 사회적 

또는 경제적 계층, 교육, 정치적 성향, 노조 활동, 군 복무 등 임직원의 다양한 취향과 선택을 지지하며 이를 

근거로 차별하지 않습니다.

LG전자에서는 모두가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해야 하며, 각자 본연의 모습으로 일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다양성과 포용의 문화에서 모든 구성원은 다채로운 관점으로 새로운 해결책을 

제시함으로써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성과를 이끌어 낼 수 있습니다. 

다양성과 포용성을 기반으로 한 혁신은, LG전자의 경영이념인 ‘인간존중의 경영'과 '고객을 위한 가치창조’와 

맥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서로의 차이를 포용하고, 더 나아가 이를 통해 배움을 추구하는 문화는 LG전자가 지속가능한 기업으로 

성장하는 원동력이 될 것 이고, 이를 통해 우리는 '모두의 더 나은 삶'을 실현해 나갈 것입니다.


